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

일시 ● 2020년  12월  5일   (토)  11:00 ~ 17:15

http://koreangeography.or.kr

추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20 한국지리학회 

2
0
1
9
 한
국
지
리
학
회
 추
계
학
술
대
회
  발
표
 자
료
집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

2019  한국지리학회 추 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http://koreangeography.or.kr

장소 ● 비대면 온라인 학회 

주최  ● 한국지리학회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20년 한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 표 논 문 집

■ 일  시 : 2020년 12월 5일(토) 11:00~17:15

■ 장  소 : 비대면 온라인 개최

■ 주  최 : 한국지리학회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20년 한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

[2020년 12월 5일(토)]

○ 11:00~12:00 상임이사회

○ 13:30~14:00 개회식

○ 14:00~15:00 학술발표 (1)

○ 15:30~16:00 총회

○ 16:00~17:15 학술발표 (2)



온라인 세션 A

14:00~15:00 세션 1 (4)
좌장: 김민성(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4:00~14:15]
초등지리 교사-연구자 정체성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

이동민(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14:15~14:30]
학교공간, 참여적 재구조화의 교육적 함의

박은주(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14:30~14:45]
지역학습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실천과정 연구
 - 순천시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손현정(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14:45~15:00]
코호트 요인법을 활용한 37개 생활권 장래인구추계(~2050년)

김기환, 김오석(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 15:30~16:00 총회

16:00~17:00 세션 3 (4)
좌장: 이재열(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6:00~16:15]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 연구의 동향과 과제

최원회(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6:15~16:30]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 부여신도(扶餘神都) 건설을 사례로 

최원회(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6:30~16:45]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영토화 전략: 강원도 남부 폐광지역을 사례로

정학성, 김숙진(건국대학교 지리학과)
     
[16:45~17:00] 
Green evolution and industrial symbiosis: A case study of the petrochemical 
industry in the Ulsan-Mipo National Industrial Complex

강민근, Douglass R. Gress(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온라인 세션 B

14:00~15:00 세션 2 (4)
좌장: 변종민(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4:00~14:15]
고퇴적층의 형성과정 해석을 위한 방법 연구 - 미국 소노란 사막을 대상으로

정아라(고려대학교 미래국토연구소)
     
[14:15~14:30]
암질이 기반암 하도 출현에 미치는 영향 – 서강을 사례로

진훈, 변종민(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4:30~14:45]
신기 지구조 운동의 양식과 활성도 평가
 - 양산단층 구간 내 지구조 기준 지형의 발달 특성을 중심으로

신재열(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오정식(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홍영민(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14:45~15: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농가 간 네트워크 분석

배선학(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김동현(강원대학교 스마트지역혁신학과)

※ 15:30~16:00 총회

16:00~17:15 세션 4 (5)
좌장: 안재섭(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16:00~16:15] 
우리나라 광역도시권의 스프롤 특성 - 다차원적 스프롤 측정을 중심으로

류나영(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6:15~16:30] 
일본 센다이(仙台)시 교외 주거 지역의 변화 <현지 조사 1차 보고>

장양이(대전장대중학교)

[16:30~16:45] 
가리봉 지역의 공간 변화와 도시재생

안재섭(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16:45~17:00] 
Cellular Automata를 이용한 제주도 스프롤 예측

정고은(고려대학교 지리학과)

[17:00~17:15] 
이태원 무술림 상업집적지의 변화

최주진(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류주현(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목  차 

【 세션 1 】

1. 초등지리 교사-연구자 정체성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 ··················· 1

2. 참여적 학교공간 재구조화의 교육적 함의 ······································ 3

3. 지역학습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실천과정 연구
 - 순천시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5

4. 코호트 요인법을 활용한
37개 생활권 장래인구추계(~2050년) ··········································· 10

【 세션 2 】

5. 고퇴적층의 형성과정 해석을 위한 방법 연구
 - 미국 소노란 사막을 대상으로 ··················································· 13

6. 암질이 기반암 하도 출현에 미치는 영향 – 서강을 사례로 ····· · · 14

7. 신기 지구조 운동의 양식과 활성도 평가
 : 양산단층 구간 내 지구조 기준
지형의 발달 특성을 중심으로 ························································ 17

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농가 간 네트워크 분석 · · 19

【 세션 3 】

9. 「俄國輿地圖」(아국여지도) 연구의 동향과 과제 ··························· 23

10.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
 : 부여신도(扶餘神都) 건설을 사례로 ·········································· 31

11.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영토화 전략
: 강원도 남부 폐광지역을 사례로 ················································ 37

12. Green evolution and industrial symbiosis:
A case study of the petrochemical industry
in the Ulsan-Mipo National Industrial Complex ······················ 40



목  차 

【 세션 4 】

13. 우리나라 광역도시권의 스프롤 특성
 : 다차원적 스프롤 측정을 중심으로 ·········································· 43

14. 일본 센다이(仙台)시 교외 주거 지역의 변화
<현지 조사 1차 보고> ·································································· 46

15. 구로ㆍ가리봉 지역의 공간 변화와 도시재생 ······························ 49

16. Cellular Automata를 이용한 제주도 스프롤 예측 ····················· 51

17. 이태원 무술림 상업집적지의 변화 ··············································· 55



세션 1

줌 접속 ID(814 6089 6469)

(14:00~15:00)



- 1 -

초등지리 교사-연구자 정체성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

이동민*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초등지리 교사-연구자, 교사-연구자 정체성, 초등지리교육, 초등교사, 실천가 연구

본 연구는 초등지리 교사-연구자 정체성의 심층적 맥락적 의미를 van Manen 현상학을 

활용하여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초등지리교육은 교과교육으로서 지리교육의 출발점으로,

인간의 공간적 지리적 사고와 세계 인식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Catling, 2013, 2017). 그리고 초등지리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초등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초등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등지리교육과는 차별화되는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초등교사는 전공, 교육과정, 초등교육의 특성 등의 현실로 인해 지리 교과에만 집중하

기 어렵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Jan Bent et al.,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여러 

초등교사들은 초등지리 교과의 특성과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지리교육 또는 지리학을 전공하고 초등지리 분야에서 교육적 학문적 전문성을 바탕

으로 초등지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 교사들도 있었다(Lee, 2018a,

2018b).

본 연구에서는 지리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학술논문, 학술서적 및 지리

교육 서적 등의 발표, 학술대회 발표 등과 같은 지리교육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초등교사들을 ‘초등지리 교사-연구자’라고 규정하였다(Bednarz, 2002; Lee,

2020; Marsh and Vagliardo, 2002). 그리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현직 초등교사 7명과

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이들이 초등지리 교사-연구자로서 갖는 정체성의 의미를 van

Manen 현상학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Cypress, 2011; van Manen, 2014). 분석 결과, 초등지

리 교사-연구자 정체성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4개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

다. 첫째, 초등지리 교사-연구자들은 현직 교사로서 초등지리의 수준 제고를 위해 학술 연구

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초등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졌다. 둘째, 초등지리 교사-연구자들의 교

사-연구자로서의 전문가적 정체성은 지리 교과 지식, 지리학 이론, 지리 연구 방법 등에 대

한 심층적인 이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셋째, 초등지리 교사-연구자들은 초등학교 현장

의 현실과 맥락에 가장 착근된 지리교육 연구를 하는 주체라는 정체성을 보였다. 넷째, 초등

지리 교사-연구자들은 스스로를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술적 논의 및 담론과 초등학교 현장

을 잇는 교량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

상기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한다. 초등지리 교사-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최

우선 역할을 초등교사로 규정하면서도, 지리교육 전문가, 연구자로서 특화된 정체성을 보였

다. 따라서 이들은 초등교사가 바라보고 실천하는 지리교육의 맥락과 실제를 분석하는데 특

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들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실천

하는 연구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잘 보여 준다. 따라서 학계는 물론 학교 현장에서도 이들이 

연구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함은 물론, 이들이 생산한 논의가 학문적 

담론과 학교 수업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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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학교공간 재구조화의 교육적 함의

박은주*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참여, 학교공간 재구조화, 장소경험, 장소성, 공동체 가치, 글로벌 장소감, 세계시민

교육부와 교육청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다양한 규모와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학교공간 재구조화는 학생이 학교공간의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참여적 학교공간 재구조화라 할 수 있다. 이는 노후화된 학교 건축 시설을 단순히 보수하거

나 리모델링하지 않고 사용자가 설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던 학교공간의 의미와 학교공간 재구조화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려는 하나의 교육정책으로 학교교육과정에

서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유연성과 편리함, 그리고 심미적 기능과 안전성

을 갖춘 형태로 학교공간을 변화시켜야한다는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학교공간 

재구조화의 개념 정립과 방식에 대한 논란과 비판적 견해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2014년부터 2015년, 학생 참여 설계를 토대로 학교공간혁신을 성공적으로 선도한 광주지

역 단위학교의 참여적 학교공간 재구조화 노력은 2016년부터 지방기초자치단체 광산구의 교

육문화예술플랫폼 ‘엉뚱’사업으로, 2018년부터 광주시교육청 ‘아지트’ 사업으로, 2019년부터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참여적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광

주지역 일선 단위학교에서 시작되어 지방기초자치단체, 지역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사업으로 

확장되는 상향식커뮤니케이션(bottom up) 방식에 의한 정책 결정과 관련된 아래로부터의 

참여적 의사소통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 착안하였다. 좋은 학교공간이란 어떤 공

간이며, 학생 주도의 참여적 학교공간 재구조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특히 지리학의 공간과 

장소 개념을 토대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학교공간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장소 경험 및 사람-장소 관계, 참여적 학교공간의 장소성 및 참여적 학교공간 재구조화의 

교육적 · 장소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참여적 학교공간 재구조화 경험을 공유

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이 참여적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인식 및 실천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하고 

학교공간 재구조화의 방향성과 이를 학교현장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현재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 정책의 현황과 방향에서부터 광주시교육청의 ‘아지

트’ 사업과 광산구청 ‘엉뚱’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 사업보고서 및 문헌 자료를 통해 순차

적으로 살펴보고, 이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광산구 단위학교의 ‘학생 친화

공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참여자 경험이 기록된 저서를 포함한 문헌 자료 조사와 현장답사

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학생 참여 설계에 바탕을 둔 참여적 학교공간 재구조화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

교공간을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의미 있는 장소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는 교과 간 융합을 통한 교사수준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동참

하는 공간 수업으로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며 참여적 학교공간을 통해 학교구성

원 각각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네트워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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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는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서의 학교공간과 교육자산을 공

유하며 공동체 가치와 글로벌 장소감에 토대한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을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참여적 학교공간 재구조화는 학생들이 바라고 원하는 

학교를 만들되, 어른이 대신 지어주는 건축사업이 아니라, 학생을 중심에 둔 최선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장이며, 이에 교육부, 지역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계, 학교현장과 

교사, 지역사회 등등, 특히 건축기술의 협력적 도움이 필요한 민주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통한 참여적 학교공간 재구조화 

과정에서 축적한 장소 경험과 장소감에 기반한 공동체 가치를 통해 학교공간을 늘 관여할 

수 있는 자신들의 장소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공존의 장소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적 

학교공간 재구조화가 교과 간 융합을 통한 교사수준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의 공간 수업 

역량을 통해 참여적 교육과정으로 일반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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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학습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실천과정 연구 

- 순천시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손현정*

(*여수여자고등학교 교사)

주요어 : 지역학습, 지역화 교육과정, 초등학교, 혁신학교, 학교 특색교육과정, 교육 공동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의 중요한 목표1)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하며, 자신의 정체성의 확립, 나아가 세계 

지역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다. 이는 지역학습의 목적과 조우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타교

과보다도 지역학습에 관한 책무성을 지리교과가 더 가져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의 교육과정은 지역학습과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있어서 독특한 교육적 관행을 이루고 있으

며, 중고등학교에 비해 적극적인 지역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 순천시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수립과 적용의 과정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지역학습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의미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순천시의 

초등학교(42개교) 교육과정을 선행 분석한 결과(표1∼표4), 일반학교(37개교)에 비해 혁신학

교(5개교)의 교육과정이 지역학습과 지역화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적용사례가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표1> 일반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대상 <표2> 혁신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대상

운영대상 학교 수 비율

학생 35 95%

학부모, 지역사회 참여 2 5%

운영대상 학교 수 비율

학생 6 80%

학부모, 지역사회 참여 1 20%

<표3>일반학교 지역 관련 특색프로그램 <표4>혁신학교 지역 관련 특색프로그램

내용 학교 수 비율

애향심 교육 0 0

지역 자원 체험 활동 8 22%

내용 학교 수 비율

애향심 교육 1 20%

지역 자원체험 활동 4 80%

* 출처: 전라남도 교육청, 2019. 순천시 초등학교 교육계획서

본 연구에서 순천시 혁신학교 중 지역화 교육과정의 비중이 높은 세 학교를 선정해 이

들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례로 지역화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사 대상 인터뷰 및 학생 대상 

설문을 진행하였다. 학교마다 다른 상황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다중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

1) 나. 지표공간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

하고,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의 지리문제와 쟁점에 관심을 갖는다. (교육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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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질적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도적 표본 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대상학교와 교육

과정을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Yin(2011)의 질적 자료 분석5

단계와 김영천(2016)이 제시한 전사-코딩-주제발견의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질적연구

의 결과물에 대해 신빙성과 일반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쉬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 하고자 충분한 관찰과 면담을 통해 각 학교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해를 이끌어내며 연구 종료시점에 참여자의 피드백을 받으며 참여자의 인식이 왜곡되지 않

도록 확인하였다. 또한 Denzin(1970)이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임성재,

2018) 방법론적 삼각검증 활용(관찰, 기존 기록물 분석, 심층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

도로 바라봄) 하는 등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자 하였다.

1. 혁신학교 교육과정과 지역학습

본 연구의 사례가 되는 세 혁신학교의 경우에도 교과시수의 변동은 없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 시수 변경으로 진행되었다.

<표5> 사례학교의 총 수업시수 및 이수 단위 편성 현황

학교명
국가 교육과정의 최소 

총 수업 시수(이수단위)

소속 학교에서 

조정한 시수(이수단위)
증가범위

햇빛초

1~2 학년군 1,744 1,744 -

3~4 학년군 1,972 1,972 -

5~6 학년군 2,176 2,176 -

달빛초

1~2 학년군 1,744 1,750 +6

3~4 학년군 1,972 1,984 +12

5~6 학년군 2,176 2,188 +12

별빛초

1~2 학년군 1,744 1,746 +2

3~4 학년군 1,972 1,972 -

5~6 학년군 2,176 2,176 -

* 출처: 햇빛초, 달빛초, 별빛초, 2019. 교육계획서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자체는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 간에 큰 차

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와 이수 단위를 제시하는 상

황에서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조정으로의 자율성 발휘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지역화가 반영되는 교육과정이 만

들어지고 지역학습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걸림돌이 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지역학습이나 지

역화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운영되는 데는 표면적으로 교육과정상에 구성된 ‘사회’교과에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제 중심의 교과통합수업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지역화의 경우 

수업의 단일 교과 시수상의 문제가 아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행하는 교육구성원들의 

의지가 더 중요함 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2.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별빛초의 특색교육인 ‘별빛을 품다.’는 학교의 철학을 담고있는 학교 특색교육과정으로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핵심 영역을 설정하여 학년군별로 기본-심화단계,

영역별 나눔의 형태로 운영하여 학년별로 운영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역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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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는 학교급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순에서 복잡으로, 단일성에서 다층성으로, 구체적

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지역인식에서 지역이해로, 정적인 지역에서 동적인 지역으로와 

같이 단계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철우 외, 2019, 108) 우리나라의 지역학습

은 고장, 지역, 국가, 세계 순으로 학습자에게 가까운 지역에서 먼 지역으로, 작은 지역에서 

큰 규모의 지역으로 지역을 확대하는 환경 확대적 접근으로 구성됨을 강조한다. 별빛초등학

교의 특색교육은 살고 싶은 우리 동네 – 빛깔 있는 우리 마을 – 자랑스러운 우리 별빛으

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학습의 공간 확대 원리와 일치하고 있다. 별빛초의 별빛사랑 

프로젝트는 지역학습의 기본원리인 환경 확대적 접근에 기반하여 지역에 대한 낱낱의 사실

을 단순히 개념학습 하는 것이 아닌 지역을 제대로 보기위한 지역의 이해와 기초기반 지식

의 학습의 형태로 6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자신의 긍정적 지역 정체성 형성을 위한 지

역탐구에서 시작되며, 지리적 지식기반의 확장과 공간적 사고를 풍요롭게 해주는 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할 수 있다.

1958년에 개교한 햇빛 초등학교는 순천만 가까이에 위치한 초등학교이다. 학생수 감소

로 인한 폐교위기를 지역주민들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통해 극복한 사례이며 2011년 

혁신학교(당시 무지개학교)로 지정, 2020년 현재 100명 내외의 재학생을 유지하고 있다. 협

력과 소통을 학교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작은 학교의 특성에 맞는 활동중심의 프로젝트 학습

과 특색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순천만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과 연계하여 순천만 

흑두루미를 학교 브랜드화하여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흑두루미 논 

가꾸기 프로젝트’를 학교 특색교육과정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류재명(2002)은 일상생활 

경험과 학교 교육 경험 사이의 괴리를 이루는 근본적인 차이가 교과를 통하여 배우는 이론

이 갖고 있는 이상성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실이 갖고 있는 부분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한

다. 학교 교과에서의 학습은 전체그림을 보여주는 방식이며, 실제 일상에서는 아이디얼한 그

림을 보기 힘들며, 이리저리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는 파편조각을 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

한 의미에서 볼 때 햇빛초등학교의 흑두루미 논 가꾸기 프로젝트는 학교 교과 수행의 밑그

림이자 바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의 일상이라는 ‘의도된 경험’을 통해 일상과 이

론이 조우하는 활동으로 경험과 교육경험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었다. 햇빛 초등학교에서는 

흑두루미 논 가꾸기 프로젝트를 1년 단위의 학교 프로젝트로 구성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

간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노작하는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으며, 학년마다 코스를 달리

하여 도전활동을 진행, 도전활동의 주요 코스는 지역 내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달빛초등학교는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참 삶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으로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순천시 별량면에 위치한 달빛 초등학교는 1941년 05월 15일 개교하

였으며,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 이동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며, 2000년에 별량초 

달빛분교장으로 격하된다. 이후 2007년 학생수가 3학급 11명으로 폐교위기를 맞자 교사 및 

학부모,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2008년 3월, 5학급 48명으로 작은 학교 만들기를 시작한다. 이

후 2010.09.01. 시범무지개 학교로 지정, 달빛 초등학교로 승격(6학급, 학생수 122명)되었으며 

2019년 현재 6학급, 98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달빛 초등학교는 혁신학교의 형성과 발전과

정에서 지역과의 유대관계, 지역주민, 학교구성원의 적극적인 교육과정운영에의 참여 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달빛 한자리 모임’이라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행사를 학교의 대표 특색교육으로 자리 잡아 운영하고 있는 것

은 폐교위기의 학교가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큰 영향을 준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달빛초등학교는 교과시간뿐만이 아닌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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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작교육, 지역화 교육이 아이들에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화 교육은 실제 지역의 구성원이 교육의 주체로 받

아들여지며 교육의 직, 간접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강조한다. 학습의 공간을 

학교 담장 내부와 교과교육과정안으로만 경계 짓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장소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교육과정 안으로 끌어들여 구성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의

지로 해석된다.

3. 지역과 관계 맺기의 실천과정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이 결국 관계 맺기와 맞닿아있다고 말한

다. 지리는 학습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

지만, 세계와 장소에 대한 재현을 통해 학습자들이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

에 암묵적으로 간여하면서 학습자들의 시민성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학습자들은 지리가 재현한 세계를 마주하면서 자신들을 세계와 연결된 존재로 자

각하기도 하고 세계와 분리된 관찰자로 위치(이철우 외, 2019, 57)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지

리교육의 가치는 학습자를 세계로 안내하여 다양한, 변화하는 사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

워주는 것이며, 이러한 안목은 관계 맺는 과정을 통해 부딪히고 협상하며 자람의 과정을 거

치며 완성된다.

최근 지리학에서 ‘지역’은 영역내에서의 차이보다는 지역내부에서의 상호작용과 지역간 

상호작용으로 영역화되고 있다. 또한 불변적 형태가 아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식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한 상호작용 뿐

만이 아니라 개인이 지역의 주체이자 객체이며, 지역 생태계내의 일원임을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다.

교육과정 지역화는 그러한 깨달음을 위해 다양한 상황과의 만남을 독려하고 의미를 되새

기게 만들어주는 배움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지역을 구성하는 환경과의 관계맺음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사람들과의 관계, 학교내외의 사

람들과의 관계맺음 속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변수가 되

기도 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순천시 혁신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정을 사례로 지역학습과 지역화 

교육과정의 실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첫째, 개념중심의 지역학습에서 경험중심의 지역학습으로 적극적 변화가 이루

어 지고 있었다. 혁신학교의 학교 특색교육을 비롯하여 일련의 교육과정은 학교의 담장 내

부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닌 학교 담장 밖의 ‘우리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와 경

험의 과정을 담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참된 학업 성취를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배움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한 실제적 사례가 되며, 혁신학교의 지역학습이 교사의 

일방적 개념 학습이 아닌 교사-학생-지역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누적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학습의 배경이 되는 ‘지역’과 내가 생활하는 ‘지역’과의 괴리는 앞으로의 사회교육

의 방점을 고민해야하는 지점으로 판단되었다. 지역학습의 교육내용이 초등학생 아이들의 

일상 경험세계와는 거리가 먼 행정구역단위를 지역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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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연구 대상이 되는 혁신학교 중 두 곳의 혁신학교 아이들은 

시내에서 원거리 통학을 하는 아이들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인지하는 지역의 범위와 실제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인식의 공간적 분리가 일

어나기도 하였다. 다만,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되는 지역 경험 중

심의 혁신학교 교육과정은 지역을 이해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인 초등학

교 지역학습에서 실제와 개념의 지역에 대한 간극을 메꿔줄 수 것이라 기대가 된다.

셋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언의 속담처럼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는 학

교 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교육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지역학교를 지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의 소

규모 혁신 학교의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연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전문가로서 주

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연구 대상이 되는 혁신학

교들은 지역사회와 아이들이 만나는 접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혁신학교의 지

역사회와의 연대는 단순히 지역의 인력과 시설, 자연환경을 학습의 대상으로만 활용하는 차

원에서 나아가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었다.

본 연구가 전라남도 순천시 혁신학교의 한정된 사례에 대한 연구로 이를 전체의 지역에 

일반화하여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작은 스케일인 학교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교육과정 적용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를 바탕으로 다원화되어가는 사회의 변화

에 맞게 지역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고, 다른 지역의 모습을 반추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더불어 지역학습이 개인과 사회의 연결 뿐 아니라 학

습과 삶의 통합임을 강조하며, 사회과 교육에서의 지리교육의 존재론적 의미를 강조하는데 

충분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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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육청. 2019. 순천시 초등학교 교육계획서.

김영천(2016). 질적 연구 방법론 1(제3판).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류재명. 2002. 학생의 일상생활경험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리수업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10(3). 1-16.

이철우, 최병두, 황규덕, 박배균, 손명철, 조성욱 등. 2019.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지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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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요인법을 활용한 37개 생활권 장래인구추계(~2050년) 

김기환*, 김오석**

(*고려대학교 국가통계전공,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미래국토연구소)

주요어 : 코호트 요인법, 일반화로그감마모형, 핼릭만폴라드모형, 총이동(률), 생활권

한국은 인구의 자연감소를 경험 중이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동시에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통계청이 작성, 공표하는 장래인구추계는 한국의 총인구수와 인구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전국추계와 광역지자체추계로 

양분되어 제공된다. 전국추계는 전국을 하나의 공간단위로 고려하고, 광역지자체추계는 17개  

공간단위로 구분하여 추계한다. 하나의 시나리오만 놓고 보았을 때, 전국추계는 연도별로 단 

하나의 인구피라미드를 도출하지만(통계청, 2019a), 광역지자체추계는 연도별로 17개의 광역

시·도 인구피라미드를 각각 도출한다(통계청, 2019b).

본 연구의 장래인구추계는 코호트 요인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동일하다. 그러나, 공간단위 설정, 세부모형 선정, 가설 설정 등을 다르게 적용한바 통계청 

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아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본 연구는 17개 광역시·도 

대신 37개의 생활권을 장래인구추계의 공간단위로 삼았다(그림 1). 즉, 통계청의 광역지자체

추계보다 공간적으로 더 상세한 결과를 보여준다. 지도에 따르면,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산간

지역과 서·남해 도서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통계청 

추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패턴이다.

<그림 1> 2020년 한국의 고령화(aging), 고령(aged), 초고령(super-aged) 생활권

출처: Kim and Kim (2020, 165) 수정 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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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퇴적층의 형성과정 해석을 위한 방법 연구 

- 미국 소노란 사막을 대상으로

정아라*

(*고려대학교 미래국토연구소)

주요어 : 건조 지형, 고퇴적층, 소노란 사막, 바람-하천 상호작용, 입도 분석, 입자 형상 분석

한국 지리학계에서 뢰스와 같은 고퇴적층의 형성과정과 기원지에 대한 해석은 오래된 논

쟁이었다. 고퇴적층 형성과정 해석을 위한 방법으로 입도 분석은 오랫동안 널리 사용된 반

면, 입자 형상 분석은 비교적 활용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

스 시 일대 소노란 사막 고퇴적층을 대상으로 입도 분석뿐만 아니라 입자 형상 분석 또한 

실시하여, 고퇴적층 형성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해당 고퇴적층은 피닉스 

시 일대의 수백 개의 천공정의 최상부층에서 관찰되었고, 수십 미터 두께의 가는 모래와 실

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대 84만 년 전 이후로 퇴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성 기원과 

“풍성-하성” 기원의 현생 퇴적물 시료와 고퇴적층 시료에 대한 입도 분석과 입자 형상 분석

을 수행한 후, One way Anova를 활용하여 두 시료의 통계적 유사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

과 고퇴적층의 형성과정에 전반적으로 “풍성-하성” 프로세스의 복합 요인이 작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노란 사막 내륙에서 형성된 고퇴적층은 주변 범람원으로부터 물질을 공급받아 

풍성 작용에 의해 운반·퇴적되어 형성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입도 분

석과 더불어 입자 형상 분석이 단거리 이동 퇴적층의 형성과정을 규명하는데 효과적인 방법

임을 제시하며, 고퇴적층의 형성과정과 기원지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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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이 기반암 하도 출현에 미치는 영향 – 서강을 사례로

진훈*·변종민*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기반암 하도, 암질, 단위 하천력, 계곡

기반암 하천은 하상이 주로 기반암으로 이루어진 하천이다. 가장 흔히 관찰되는 기반암 

하천은 하도 일부 구간이 기반암으로 이루어지고 그 구간이 짧고 간헐적이다(Howard,

1980, Howard et al., 1994). 기반암 하도는 주로 하천의 운반능력이 퇴적물 공급량보다 높

은 지점에서 발생한다(Howard et al., 1994, Montgomery et al., 1996). 암석종류에 따라 기

반암의 강도, 절리밀도, 침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암석종류는 기반암 하도의 출현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기반암 하상의 출현에 대해 하천의 운반능력을 

주로 강조했고(Montgomery et al., 1996, Wohl, 2000) 기반암 암질이 미치는 영향을 많이 고

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산지하천에서 암질이 기반암 하도의 출현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

기 위하여 서강을 대상으로 기반암 하도의 분포를 조사하고, 암질 특성과 기반암 하상 분포 

간의 관계 그리고 하천력(stream power)과 기반암 하상 간의 관계를 살펴봤다.

강원도의 산간 지역을 흐르는 서강은 대체로 좁고 깊은 계곡을 따라 흐르며 기반암 하도

가 잘 발달하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강의 주요 지류인 평창강은 오대산(1,565m)에서 발

원하여 영월군 한반도면에서 주천강과 합류해 영월읍으로 흐른다. 서강 유역은 북쪽에서 남

쪽으로 화강암, 화강편마암 그리고 석회암이 대체로 나타나며 암석 종류에 따라 지형적인 

특징이 다르다. 북부 화강암 지역에서는 기복이 완만하며 계곡폭이 넓다(200~500m). 하지만 

중부 화강편마암 지역에서는 기복이 큰 산지가 주로 나타나며 계곡폭은 좁은 것이 특징이다

(50~100m). 그리고 남부 석회암 지역에서는 기복이 다시 완만해지면서 계곡폭이 넓어진다

(200-1000m).

기반암 하상의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위성영상(카카오맵, https://map.kakao.com)을 활용

하였다. 암석종류는 1:250,000 지질도(https://mgeo.kigam.re.kr/)를 이용해 확인하였다. 하천

력을 구하기 위해 1arc-second SRTM(Shuttle Radar Topographic Mission) DEM을 기반으로 

30m 해상도 DEM을 만들고, 하천의 유역면적과 하도경사를 구하였다. 이후 하폭을 위성영

상에서 추정하여 단위하폭당 하천력을 계산하였다. 끝으로 위성영상에서 파악한 기반암 하

상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기반암 하도의 형태 및 암석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야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서강 유역에는 94개의 기반암노출하도(주천강: 40개, 평창강: 45개, 서강 본류:

9개)를 확인하였다. 기반암노출하도의 출현은 암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화강편마암 지

역에서 기반암노출하도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67km 구간에 기반암 노출지점 49개, 0.73개

/km), 화강암 지역에서는 기반암노출하도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51km 구간에 기반암 

노출지점 29개, 0.57개/km), 석회암 지역은 기반암노출하도 빈도가 가장 낮았다(95km 구간

에 기반암 노출 지점 15개, 0.16개/km) (그림1, 2). 하도 형태도 암질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

는데 화강편마암 지역에서는 하폭이 좁았으며 양쪽 하안이 기반암으로 되어있었다. 이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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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화강암 및 석회암 지역에서는 하폭과 계곡폭이 넓게 나타났다. 한편 기반암 하상이 출현

하는 곳은 주로 하천력이 높은 지점이었다. 하지만 하천력이 낮은 지역에서도 기반암 노출

하도가 관찰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화강편마암 지역은 기반암노출하도의 빈도가 높고 이들 하도는 계곡폭

과 하폭이 좁은 협곡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또한 이런 협곡에서는 단위하폭당 하천력이 높

았다. 이에 반해 석회암지역은 기반암노출하도의 빈도가 낮았으며 하폭이 넓은 구간에서도 

기반암노출하도가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지역에서는 하안이 제한되어 하천력이 높은 기반암

노출하도와 하안이 제한되지 않아 하천력이 낮은 기반암노출하도로 구분되었다.

화강편마암 지역 협곡에서 관찰되는 기반암노출하도는 하폭이 좁아 단위하폭당 하천력이 

높기 때문에 기반암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이는 하상 및 양쪽 하안에 기반암이 연

속적으로 노출되는 전형적인 기반암 하도를 형성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계곡폭이 상

대적으로 넓어 하안의 제한을 잘 받지 않는 석회암 및 화강암 지역 기반암노출하도는 단위

하폭당 하천력이 낮아 기반암 하상 침식이 활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기반암노

출하도는 하천이 국지적으로 강한 암석을 지나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서강(평창강 지류)의 암석종류 및 기반암 하상의 분포

<그림 2> 서강(주천강 지류)의 암석종류 및 기반암 하상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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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 지구조 운동의 양식과 활성도 평가: 양산단층 구간 내 지구조 

기준 지형의 발달 특성을 중심으로

신재열*, 오정식**, 홍영민***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신기 지구조 운동, 양산단층, 지구조 기준 지형, 제4기 지형

본 연구는 양산단층 전 구간의 반경 2km 구역을 대상으로 4대 지구조 기준 지형(선상지,

하안단구, 하계망 이상, 선형구조)을 분류 및 동정하고 지구조 기준 지형의 보편적이고 체계

적인 발달 특성을 파악하여 양산단층의 활동 및 운동 특성 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4대 기준 지형의 광역적 정보를 바탕으로 제4기 지형(하안단구, 선

상지)의 지층서(geochronology)를 수립하고 신기 지구조 운동의 양식(mode)과 변위율

(slip-rate) 산출 및 신기 지구조 운동의 활성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4대 지구조 기준 지형 분류 및 동정 결과, 양산단층은 5개 구간(양산, 울주, 경주, 포항,

영덕 구간)으로 구별 된다. 양산 구간에서는 양산천 양안의 배후산지를 따라 선상지(1, 2

면)2)가 발달하고 있으며, 하천에 연하여 하안단구(1, 2, 3면)가 발달한다. 하안단구 3면은 선

상지 1면을 개석하며 발달하고 있어 층서적으로 단구 지형 중 가장 오래전 형성된 하안단구

(3면)도 가장 최근에 형성된 선상지(1면) 보다 후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양산천 유역 

내 하안단구 지형의 모식적인 발달은 양산단층 내 타 구간과 비교해 양산 구간에서만 확인

되는 특징이며, 특히 양산천을 따라 발달하는 하안단구는 양산천 좌안(양산단층 동측 지괴)

에서 보다 집중적이고 탁월하게 발달하고 있다. 이는 퇴적학적 측면에서 하천 수력(水力) 외

에도 수평 이동 단층 운동에 따른 유로 변동에 의한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며,

양산단층 동측 지괴와 서측 지괴를 비교할 경우, 비교적 최근에 있어 양산단층 동측 지괴의 

상대적 수직 운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울주 구간에서는 양산 구간과 유사하게 선상지(1, 2면) 지형과 하안단구(1, 2면)가 발달하

는 경향성을 보이나, 지형면의 분포 밀도 및 발달 양상에서 하안단구의 발달은 약화되는 한

편 선상지가 주도적으로 발달하는 경향성의 변화를 보인다. 이는 양산 구간과 경계가 되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일대를 기점으로 대별되며, 이 지점은 남류하는 양산천(양산 구

간)과 북동류하는 방기천(울주 구간)이 나뉘는 곡중 분수계가 된다. 울주 구간 내 양산단층

의 곡저는 유역 내 분지저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 내 하천(태화강, 형산강, 방

기천, 반곡천, 작괘천 등)들은 양산단층 곡저를 따라 양산단층을 관통하여 대체로 동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구간 내 지각의 상하 수직 운동에 따르는 침식기준면의 하강

과 그에 따른 하방 침식의 결과로 결정된 유로 패턴으로 해석되며, 양산 구간과 비교해 하

안단구 발달 특징이 약화되고 선상지 지형의 발달이 강화되는 특징 또한 수평 이동의 지각 

운동 보다 수직 이동의 지각 운동이 활발해진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2)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형성된 저위(低位)의 지형면을 1면으로 명명하고 이를 기준으
로 해발고도를 달리하는 지형명의 명칭을 오름차순으로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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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구간의 경우, 양산단층 곡저를 따라서 형산강이 북류하고 있으나, 양산천과 대비해 

하안단구의 발달이 현저히 미약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형산강 우안(양산단층 동측 사면)의 

배후산지에서는 선상지의 규모와 밀집도, 공간적 연속성, 층서적 특징(1, 2, 3면) 등이 탁월

하게 나타나며, 선상지 1면(youngest)은 형산강에 인접해서 현 범람원 지형과 교호 내지 층

서적으로 범람원이 선상지를 말단부 일부를 피복하며 발달한다. 울주 구간과 유사하게, 선상

지 지형의 연속적이고 대규모적 발달 특성은 새로운 사면의 발생 및 경사 변화, 파쇄 물질

의 공급 등이 용이해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구간 내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각의 

상하 수직 운동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범람원과 선상지 1면 간의 층서적 특징

은 양산 구간 및 울주 구간과 비교 했을 때, 경주 구간에서 선상지 1면의 형성이 비교적 최

근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포항 구간에서 선상지 발달의 형태는 1차적으로 퇴적장 조건에 통제되어 발달한 모습을 

보이나, 선상지 고위면들(2, 3, 4면; older)에서는 각 선상지 곡구의 위치가 수평 이동(우횡 

변위)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앞서 울주 구간 및 경주 구간에서와 같이 선상지 지형의 형

성 조건이 유량 및 퇴적 조건의 변화 외에도 지각의 수직 운동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 바,

포항 구간에서는 수직 운동을 비롯하여 곡구 위치의 우횡 변위 흔적에 근거하여 지각의 수

평 이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곡구의 우횡 변위는 신광분지 서측 산지(비학산)와 동측 

산지(도음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수평 이동을 주도하는 주요 단층선은 양측 사면 각

각에서 2개 조 이상 발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덕 구간은 양산단층 서측 지괴를 이루는 내연산, 동대산 등의 산지가 해안선까지 이어

지며, 이들 산지에서 발원하여 동해에 유입하는 소규모 하천(광천, 지경천, 장사천, 남정천 

등)들이 발달한다. 이들 하천은 사면 경사에 따라 유로가 결정된 필종하로 구분된다. 광천,

지경천, 장사천, 붕전천 일대에는 선상지성 하안단구(1, 2, 3, 4면) 지형의 발달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선상지성 하안단구의 발달은 필종하로서의 특성 및 암상적 특성, 해안에 인접하여 

해수면 변동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을 가능성 등이 종합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들 하천

의 지류 및 상류부 일대에서는 수평 이동에 따른 굴절하도(deflected stream)가 뚜렷하게 관

찰된다. 광천 및 지경천을 비롯한 지류들의 유로는 상류 지점(유계저수지, 회학저수지, 보경

사 등)에서 우수향의 수평 이동 양상을 보이는 반면, 지경천 남쪽 산록부(송라면 대전2리)와 

봉전천 그리고 남정천에서 관찰되는 굴절하도의 경우 우수주향(지경천 남쪽 산록부)과 좌수

주향(봉전천, 남정천 지류) 변위가 모두 관찰되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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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농가 간 네트워크 분석

배선학*, 김동현**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원대학교 스마트지역혁신학과 박사과정)

주요어 : 가축 전염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네트워크 분석

특정 농가에 가축질병이 유입되는 경로는 크게 사람(차량)과 야생동물에 의한 경우로 구

분할 수 있다. 구제역(FMD)의 경우는 사람에 의한 전파·확산이 대부분이지만, 고병원성 조

류인플루엔자(이하 HPAI)의 경우는 야생조류(철새)에 의한 전파와 사람에 의한 전파로 구분

된다. 사람에 의한 경우는 대부분 기존 발생 농가를 방문한 사람이나 차량에 의하여 해당 

농가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과정을 거치며, 이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축산차량등록제를 

통한 차량 추적을 통해 바이러스의 유입경로가 확인된다. 야생조류에 의한 전파는 해당 농

가가 외부 농가와 특별한 접촉 기록이 없는 경우와 농가 인근에 철새 서식에 유리한 하천,

저수지, 갯벌 등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야생조류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고 예상하게 된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유입 예측 결과가 역학조사분석보고서에 

기록된다.

역학조사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바이러스 전파의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로 구성하면, 가축

질병의 전파·확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농가나 철새서식지 등을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그러한 농가가 갖는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가축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방역

활동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광역시도 단위로 이루어지는 방역

활동의 비효율성을 바로잡고, 효과적인 가축질병 확산 차단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7차 HPAI가 발생했던 2016년 11월 16일 ~ 2017년 

5월 12일(178일)이며, 연구 데이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한 2016-2017 고병원성 조류인플

루엔자 역학조사분석보고서의 질병 전파·확산 정보가 농가 단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반

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Edged list 형태의 1-Mode network로 구축하였고, 시간 

순서에 따라 부여된 농장 번호를 Key 값으로 사용하였다. 철새 등 야생조류에 의해 바이러

스가 유입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이러스를 전파한 철새의 서식지로 의심되는 인근의 하

천, 저수지 정보가 역학조사보고서에 기록된다. 그러나 역학조사보고서에 하천이나 저수지 

명칭이 누락 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경우, 질병 발생 농가로부터 가장 가

까이에 위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하천(법정하천)과 저수지를 추출하여 바이러스를 전파한 

오염원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가축 질병의 전파는 시간에 따라 바이러스의 유입과 유출 경

로가 존재하는 방향성을 지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네트워

크 분석 소프트웨어는 NetMinor 4.4(CYRAM)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ArcGIS 10.2를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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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네트워크 데이터 구조의 유형

(CYRAM, 2017)
<그림 2> Edge List 유형의

1-Mode Network로 구축

<그림 3> HPAI 2016-17년 :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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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분석 결과 HPAI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주로 철새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 저수지나 하천이 주요 감염원으로 조사되었다. 네트워

크 분석에서 2~3개 노드(농가 또는 축산시설)로 구성된 단순한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신속

한 방역 활동으로 주변 지역으로의 전파·확산이 차단된 사례에 해당한다. 반면에 복잡한 네

트워크는 초기 방역에 실패하여 인접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전파·확산한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잡한 네트워크를 보이는 지역과 관련 농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상

황에서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역학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바이러스가 유입된 경로를 명확

히 제시하지 못한 사례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의 행정구역 간 이

동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특정 농가가 아닌 시군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향

후 역학조사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러스 유입에 취약한 지역과 바이러스의 전파·확산에 취약한 지역이 존재하였다. 이들 

지역의 경우 기존의 차단 방역 상황에 대한 점검과 차별화된 차단 방역 방안의 모색이 필요

하다.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철새 도래지를 통하여 농가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으

로 발생 지역이 넓게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 방역에 실패한 몇 곳을 제외하면 신속한 대응

이 이루어지면서 주변 지역으로의 전파·확산이 최소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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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俄國輿地圖」(아국여지도) 연구의 동향과 과제

최원회*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주요어 : 아국여지도, 연구동향, 연구과제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俄國輿地圖」(아국여지도)와 그의 관련 문헌들을 통해서 「아국여지

도」의 개요(槪要)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국여지도」 연구의 동향(動向)을 파악하

고, 과제(課題)를 모색하는 것이다. 

2. 「아국여지도」의 개요

1) 「아국여지도」의 제작자, 제작시기 및 성격

「아국여지도」는 1884-1886년간 또는 1882-1886년간 무관 출신 김광훈(金光薰)과 신선욱

(申先郁)이 두만강 위쪽 동해에 인접해 있는 연해주(沿海州, 당시 러시아국(아라사국〔俄羅

斯國〕 영토) 일대를 정탐(偵探)한 후 정부(정부: 고종〔高宗〕)에 보고하기 위해 제작한 일

종의 군사용 관방지도첩(關防地圖帖)이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p.56; 문화재청,

2008, p.312).

2) 「아국여지도」의 제작배경

「아국여지도」의 해당 지역인 연해주는 부여, 북옥저, 고구려 및 발해의 영역이었으나,

발해 멸망으로 중국에 속했다가 1860년 러사아-청국 간 북경조약(北京條約)으로 러시아에 귀

속됐다. 조선인의 연해주 이주는 1860년대 철종(哲宗) 년간으로 띠진헤(지신허, 芝新墟) 마을

이 시초였고, 이 시기를 전후해서 많은 조선인들의 두만강 연해주 방면 월경농업(越境農業)

이 이루어졌다. 당시의 두만강 월경농업은 주로 봄파종기에 출가해서 가을 추수기에 귀가하

는 계절출가농업 형태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p.56).

이에 따라, 조선인의 연해주 이주 및 월경 현황, 녹둔도(鹿芚島) 등 두만강 연안 국경 방

비 및 국제적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국여지도」이다. 김광훈과 신선욱은 「아국여지도」 제작에 앞서 1882-1883년간에 

두만강 연변 연해주 정탐 보고서인 「江左輿地記」(강좌여지기)를 작성하여 정부(고종)에 제

출한 바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p.56).

3) 「아국여지도」의 서지(書誌) 및 형태

「아국여지도」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청구기호: 귀K2-4611, MF번호: 35-1726)

이 유일하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추정하는 제작기간은 고종년간(1884-1886년)이다. 「아국

여지도」는 2008년에 보물 제1597호로 지정되었다. 「아국여지도」는 저지지질(楮紙紙質)의 

필사본(筆寫本)이고, 선풍엽 첩장(旋風葉 帖裝)의 수묵담채(水墨淡彩) 채색지도(彩色地圖)로 

23면(面) 1첩(帖) 11절(折)로 구성되었으며, 35.8×27.2cm 크기인데, 이들 모두를 펼치면,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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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의 1폭 대형지도가 된다(문화재청, 2008, p.31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7, p.59).   

그림 1. 「아국여지도」 (俄國輿地圖, 19세기 후반)의 표지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아국여지도」, 영인본, 제2판.

주: 지도 제목 ‘俄國輿地圖’(아국여지도) 아래에 “附 淸俄形情 關防兵將 戶口多少我民 
交界相對”(청아형정 관방병장 호구다소아민 교계상대) 라고 표기되어 있다.   

4) 「아국여지도」의 구성

「아국여지도」는 표지를 비롯해 아여지도목록(俄輿地圖目錄), 개별도폭(個別圖幅) 및 청아

여지형정의서(淸俄輿地形情義序)로 구성되어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아국여

지도」 영인본). 

(1) 아여지도목록

‘아여지도목록’에는 공동민촌(共同民村) 29개 소(所)의 가구, 인구, 물산, 군사관계, 거리 

등의 지리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29개 소의 공동민촌의 가구는 2,640호, 인구는 

20,31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29개 소의 공동민촌은 다음과 같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p.5, 28-31).: 녹둔도(鹿芚島), 서선택(瑞僊澤), 나선동(羅鮮洞), 설가산(設加山), 대하전(大
河田), 소하전(小河田), 주하(珠河), 소도소(所道所), 연추(延秋), 연호(蓮湖), 노호동(老虎洞), 지

당(芝塘), 지신허(芝新墟), 서계동(瑞桂洞), 평산동(平山洞), 한천구(漢川口), 방실라(方實羅), 아

지미(芽芝味), 시지미(柴芝味), 침우하(沈雨河), 마유하(馬有河), 이부하(伊府河), 도비하(都埤
河), 하구(河口), 육성(六城), 대제안현(大堤安峴), 소성(蘇城), 삼차구(三叉口), 사말리(沙末里)  

(2) 개별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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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도폭’은 총10개 도폭인데, 이 10개 도폭에는 도폭당 1~4개씩 총18개의 세부도(細部
圖)가 포함되어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pp.6-25). 각 세부도에는 청아형정(淸俄
形情: 청나라와 러시아국의 정황〔情況〕), 관방병장(關防兵將: 국방과 장졸), 호구다소아민

(戶口多少我民: 조선 백성 호구의 규모), 교계상대(交界相對: 마주 대한 접경〔接境〕) 등 4

개 항목을 중심으로 지역의 형세(形勢), 민가(民家), 호수(戶數) 등이 부기(附記)되어 있다(문

화재청, 2008, pp.312-31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p.5, pp.28-31).  

10개 개별도폭 18개 세부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pp.6-25).: 녹둔도도(鹿芚島圖)‧서선택도(瑞僊澤圖)‧나선동도(羅鮮洞圖), 목허우영도(木許隅營圖)‧
혼춘도(琿春圖)‧연추영도(延秋營圖), 연추아민촌도(延秋我民村圖)‧지신허아민촌도(芝新墟我民村
圖)‧한천구아민촌도(漢川口我民村圖)‧아지미아민촌도(芽芝味我民村圖), 시지미아민촌도(柴芝味
我民村圖), 해삼위도(海蔘崴圖), 하마탕도(蝦蟆宕圖), 송황영도(宋皇營圖), 소성도(蘇城圖), 성

호영도(星湖營圖)‧얼발호영도(乻發湖營圖), 허발영도(許發營圖)

그림 2.  「아국여지도」 (俄國輿地圖, 19세기 후반)의 
녹둔도도‧서선택도‧나선동도(鹿芚島圖‧瑞僊澤圖‧羅鮮洞圖)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아국여지도」, 영인본, 제2판, pp.6-7.
 주: 현재의 러시아 지명으로 ‘녹둔도’는 크라스노예 셀로(Krasnoye Selo), ‘서선택’은 나고르나야 데레
브냐(Nagornaia Derevnia), ‘나선동’은 사비요로브카(Sabyolovka)이다. 녹둔도의 위치는 두만강 하구의 
러시아 남쪽 끝자락에 붙은 채 동해에 닿아 있다.   

(3) 청아여지형성석의서

‘청아여지형성석의서’는 청나라와 러시아국의 지도 및 정황에 대한 해설의 서문으로, 

이에는 조선, 러시아 및 청나라, 3국의 국경의 정황을 기술하고, 특히 러시아의 갑작스런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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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우려를 제기하면서 “16년 동안 러시아에 머물면서 그 국경을 엿보고, 그 실상을 정탐한 

결과로 「아국여지도」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p.26, p.55).

5) 「아국여지도」의 의의

「아국여지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p.26, p.56).: 「아국여지도」를 통해 개항 이후 조선의 대외인식 및 근대적 영토인식 변화의 

파악이 가능하다. / 「아국여지도」는 타국의 정보를 채색화로 정리한 유일한 군사용 관방

지도이다. / 조선의 주요 지도 중 가장 후대의 것이다. / 「아국여지도」는 장서각 유일본만 

현존한다. / 19세기말 두만강 연해주 일대의 지형지물(산천위치, 수목식수 현황 등), 건물의 

원근 배치, 생활상, 거주 모습을 미시사적으로 접근한 회화지도이다. 

3. 「아국여지도」 연구의 동향

1) 「아국여지도」 연구의 전반적 동향

‘「아국여지도」 연구의 전반적 동향’은  「아국여지도」에 관한 최초 연구,  「아국여지

도」의 영인본(影印本) 발간,  「아국여지도」에 관한 해제(解題)‧초록(抄錄),  「아국여지

도」에 관한 일반적 연구,  「아국여지도」 자료 탑재 기관 및 사전의 웹사이트,  「아국여

지도」에 관한 잡지기사(雜誌記事)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아국여지도」에 관한 최초 연구

「아국여지도」에 관한 최초 연구는 1970년대 초에 유영박(柳永博, 당시 서울대 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아국여지도”(유영박, 1972)와 “장서각 소장 강좌여지기 논고”(유

영박, 1980)가 그것들이다(문화재청, 2008, p.312)..   

(2) 「아국여지도」의 영인본 발간 

1990년대에 「아국여지도」의 영인본(影印本)이 관련 자료인 「江北日記」(강북일기) 및 

「江左輿地記」(강좌여지기)와의 합본 형태로 2회에 걸쳐 발간되었는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 1992년과 1994년에 걸쳐 발간한 「江北日記‧江左輿地記‧俄國輿地圖」(강북일기‧강좌여지기‧
아국여지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가 그것이다. 이어서, 2000

년대에 들어서 「아국여지도」의 영인본이 단독 형태로 2회에 걸쳐 발간되었는데, 「아국여

지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가 그것이다. 이러한 

영인본들의 본채 구성은 대개 원본 영인본, 원본 내 전체 한문 정서(正書) 및 한글 번역본, 

해제‧초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18년 카렌다를 ‘장서각(藏書閣)의 고지도’특

집으로 제작하면서 12월면에 「아국여지도」의 1개 폭인 「海蔘崴圖」(해삼위도)를 오늘날

의 해삼위에 해당되는 블라디보스톡 항구 사진과 함께 게재한 바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이에 관해서는 최원회의 발표가 있다(최원회, 2019, pp.83-89).

(3) 「아국여지도」에 관한 해제‧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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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여지도」의 해제‧초록은 영인본에 포함된 것에 한정해서 보면, 신승권(1994)의 “강

좌여지기‧아국여지도 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007)의 “「아국여지도」 국문‧영문‧
일문‧노문 초록”, 문화재청(2008)의 “「아국여지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012)의 

“「아국여지도」 국문 초록”등이 있다. 

(4) 「아국여지도」에 관한 일반적 연구 

「아국여지도」에 관한 일반적 연구로는 이왕무(2005)의“「아국여지도」에 나타난 조선

의 러시아 영역인식과 국경상황”, 이왕무(2007)의“「아국여지도」와 19세기 말 조선의 관

방의식,”이민원(2013)의“19세기 말의 한러관계와「아국여지도」”, 이왕무(2014)의“고종대 

한러관계의 구축과「아국여지도」의 제작”, 이윤(2020)의 “「아국여지도」의 지도와 주기 

분석”등이 있다.  

(5) 「아국여지도」 자료 탑재 기관 및 사전의 웹사이트

「아국여지도」에 관한 해제‧초록 및 연구논문 이외에 「아국여지도」에 관한 자료를 수

록하고 있는 주요 기관(機關) 및 사전(事典)의 웹사이트(web site)로는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1&ccbaCpno=112311597000

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아국여지도&ridx=0&tot=1
), 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두산백과

(https://www.doopedia.co.kr/search/encyber/new_totalSearch.jsp) 등이 있는데, 이들 

중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및 향토문화전자대전의 

웹사이트에는 「아국여지도」의 개별도들을 담은 도폭들의 이미지와 그에 관한 설명자료가 

탑재되어 있다.    

(6) 「아국여지도」에 관한 잡지기사

「아국여지도」에 관한 기타 자료로 잡지기사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데, 「월간 산」에 게

재된“최선웅의 고지도 이야기 79: 고종이 밀파해 제작한 「아국여지도」”( 최선웅, 2019, 

pp.354-355)가 그것이다. 이 기사는 전문월간잡지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아국여지도」를 

알린 최초의 자료로 추정되어, 그 의미가 크다. 이 기사에는 녹둔도도 등을 포함하고 있는 

1개 도폭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2) 「아국여지도」에 관한 지리학에서의 연구동향 

「아국여지도」에 관한 연구는 한러관계사에 중점을 둔 한국근대사, 녹둔도의 귀속국 변

천에 중점을 둔 한국영토사, 고지도 중심의 지리학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중에

서 고지도 중심의 지리학에서의 연구는 주로 한국고지도첩(韓國古地圖帖) 제작, 한국지도학

사(韓國地圖學史)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리학의 지역연구(地域硏究) 등의 분야에서

도 「아국여지도」 원용(援用)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아국여지도」에 관한 지리학에서

의 연구동향’은  한국고지도첩 제작 분야에서「아국여지도」 연구상황, 한국지도학사 연구

에서「아국여지도」 연구상황, 지역연구에서「아국여지도」 원용상황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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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고지도첩 제작 분야에서「아국여지도」 연구상황

해방후 제작된 한국고지도첩들 중 주요한 것으로는 한국도서관학연구회(1977)의 「한국고

지도」, 영남대학교 박물관(1998a)의 「영남대박물관 소장 한국의 옛 지도: 자료편」, 영남대

학교 박물관(1998b)의 「영남대박물관 소장 한국의 옛지도: 도판편」, 서울역사박물관(2006)

의 「이찬 기증 우리 옛 지도」, 문화재청(2008)의 「한국의 옛 지도」 등이 있다. 

이러한 한국고지도첩들은 지리학 관련단체가 제작한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경우 지리학

의 한국고지도 연구자들(이찬, 김기혁, 양보경, 오상학, 이기봉 등)이 조사, 집필, 지도, 전시, 

도록 발간 등의 형태로 참여해서 지리학자의 기여가 지대하다. 한국고지도첩들 중 「아국여

지도」를 게재하고, 그에 관한 해제를 수록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2008)의 「한국의 옛 지

도」뿐이고, 나머지 전부는 「아국여지도」에 관한 자료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한국지도학사 연구에서「아국여지도」 연구상황

해방후 제작된 한국지도학사 연구(한국고지도목록 포함) 중 서적 형태로 된 것에 한정해 

보면, 국립건설연구소(1972)의 「한국지도소사」, 국립중앙도서관(1977)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국의 고지도 전시목록」, 건설부국립지리원(1979)의 「한국고지도목록」, 이상태

(1999)의 「한국고지도발달사」, 국립지리원‧대한지리학회(2000)의 「한국의 지도: 과거‧현재‧
미래」, 방동인(2000)의 「한국의 지도」, 방동인(2001)의 「한국지도의 역사」, 한영우‧안휘

준‧배우성(2005)의 「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2009)의 

「한국지도학발달사」, 개리 래드야드(장상휸 역)(2011)의 「한국 고지도의 역사」, 오상학

(2015)의 「한국전통지리학사」 등이 있다.  

이러한 한국지도학사 연구(한국고지도목록 포함) 서적들 중 「아국여지도」에 관해 다루

고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2009)의 「한국지도학발달사」와 개리 래드야드(장

상휸 역)(2011)의 「한국 고지도의 역사」뿐인데, 이들도 본문에서는 「아국여지도」에 관해 

전혀 기술하지 않고, 부록표 형태의 ‘국가지정문화재 중 고지도 현황’이나 ‘고지도 목록 

및 소장처’에서 1개 항목으로 각 1줄 정도씩 지정번호, 명칭, 제작자, 소장처, 제작시기, 도

폭 등에 관해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해방후 간행된 한국지리지(韓國地理誌)(총론편〔總論〕)에도 한국지도학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건설부 국립지리원(1980)의 「한국지지: 총론」 중 ‘한국지도학발달사’

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2008)의 「한국지리지: 총론편」 중 ‘지도의 제작과 지리인

식’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아국여지도」에 관한 자료들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기타,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는 1995년에 국내외 한국고지도 연구자들(이찬, 양보경, 최소

자, 허영환, 노정식, 이상태, 원경렬, 황만익, 한영우, 안휘준, 李孝聰, 高橋正, 게리 래드야드)

이 참여한 “한국의 고지도: 다학문적 접근” 제하의 국제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그 결

과를 학회지 「문화역사지리」 제7호(1995년 8월)에 ‘한국의 고지도’ 특집으로 게재했는

데, 이 특집에서 「아국여지도」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3) 지역연구에서「아국여지도」 원용 상황

지리학의 지역연구에서 「아국여지도」를 원용한 사례는 이기석 외(2012)의 「두만강 하

구 녹둔도 연구」가 거의 유일한데, 이 연구는 녹둔도의 위치, 크기 등을 추정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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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여지도」를 주요한 근거자료로 원용하고 있고, 「아국여지도」의 제작자, 제작시기 및 제

작배경을 비롯해 형태, 구성, 내역 등에 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4. 「아국여지도」 연구의 과제

보물 제1,597호인 「아국여지도」는 19세기 말 두만강 연해주 일대 한러국경의 상황을 잘 

나타낸 자료이다. 「아국여지도」는 1970년대 초에 그의 존재와 내역이 학계에 처음 보고되

고, 1990년대에 들어서 영인본이 처음 발간된 이래 그간 한국근대사, 한국영토사, 지리학 등

의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모든 분야에서 연구가 일천한 상태이다. 「아국여지도」 연

구는 한국근대사의 측면에선 극소수의 연구조차 대부분 한러관계사 측면에서, 그리고 한국

영토사의 측면에선 녹둔도를 중심으로 한 귀속국 변화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아국여지

도」 연구는 지리학 측면에선 한국고지도첩 제작과 한국지도학사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고, 지역연구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고지도첩 제작과 한국지도학사 연구에

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에서 「아국여지도」는 극소수에서만 다루

어지고 있고, 그나마 본문이 아닌 부록표 형태의 고지도 목록‧현황의 한 항목으로 다루어지

고 있다. 지역연구에선 일부 연구자가 녹둔도 연구에 「아국여지도」를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리학의 경우 「아국여지도」는 한국고지도첩 제작과 한국지도학사 연구에 모두 

누락됨 없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지역연구 측면에서도 「아국여지도」의 원용은 물론  

「아국여지도」에 포함되어 있는 두만강변 연해주 일대 각 지역에 대한 자연지리(기후, 지

형, 생태) 및 인문지리(취락, 인구, 산업, 교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과정에서 「아국여지도」의 해제, 정서(正書) 및 초록 차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지리학에서 「아국여지도」 연구는 조선시대 회화식(繪畵式) 지도 표현기법

이 자연 및 인문 환경이 매우 다른 두만강 연해주 일대에 적용되면서 어떻게 다르게 변용되

었는지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조선시대 회화식지도 표현기법에 의거하여 조선 서

북지역의 한만국경(韓滿國境, 조청국경〔朝淸國境〕)과 만주지역 일대의 지도를 제작할 때에

는 조선시대 회화식지도 표현기법이 대체로 큰 변형 없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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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 부여신도(扶餘神都) 건설을 사례로

최원회*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주요어 :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부여신도건설

1. 서론

일제(日帝) 말기에 일제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로 하여금 충청남도 소재의 부여(扶餘)를 

신도(神道, Sintoism)의 성지(聖地)로서 이른바 신도(神都)로 건설하기로 하고, 부여신도(扶餘
神都)의 핵심으로 조선반도 전체 신사(神社) 1,141개를 대표하는 부여신궁(扶餘神宮)을 조영

(造營)하기로 했다. 일제는 부여신도를 조선의 식민통치는 물론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건설의 정신적 기지(精神的 基地)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부여신도 건설은 결국 실패하였으

나, 한국도시사(韓國都市史)에서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일제의 부여신도 

건설에 관해 개관하고, 이어서 부여신도 건설의 핵심으로서 부여신궁 조영에 관해 개관하고

자 한다. 일제강점기 부여신도 건설은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의 근대적 보편성과 식민주의적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전형적 사례이다. 

2. 일제의 부여신도 건설

1) 일제 식민지 도시개발의 일반적 양상 및 그의 예외로서 부여신도 건설

2) 부여신도 건설계획의 배경 및 사고축

3) 부여신도 건설을 위한 부여시가지계획

(1) ‘조선시가지계획’과 ‘부여신도 건설을 위한 부여시가지계획’ (2) 부여시가지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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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관폐대사 부여신궁 조영지를 중심으로 한 신도 부여 사적경승도’의 
‘관폐대사 부여신궁 조영지’ 일대

출처: 최창락, 1989, 「부여의 역사지리적 고찰」,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p.27.
주 1: 원출처는 “이석호씨(전 부여문화원장) 소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주 2: 부소산 남록의 부여신궁과 외원 및 부여시가지 등으로 구성된 부여신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4) 부여신도 건설계획이 착수된 제1지구 시가지계획

(1) 제1지구 시가지계획의 면적 및 범위 (2) 제1지구 시가지계획의 시행자 (3) 제1지구 시가

지계획의 광장 (4) 제1지구 시가지계획의 관광도로 및 일반 도로 (5) 제1지구 시가지계획의 

사설철도 및 고속도로 (6) 제1지구 시가지계획의 공원용지

5) 부여신도 건설에 따른 보상과 땅값 상승

6) 부여신도 건설계획 중 대광장 건설 시도 및 사범학교 설립 무산

7) 부여신도 건설계획이 현재의 부여 시가지 형성에 미친 영향

(1) 부여신도 건설과정에서 부여 시가지 형성에 미친 영향 (2) 부여신도 건설 중단 이후 

부여 시가지 형성에 미친 영향

3. 일제의 부여신도 건설의 핵심으로서 부여신궁 조영 

1) 부여신궁 조영의 배경

2) 부여신궁 조영계획의 공식화

3) 부여신궁의 입지 및 내부구조 

(1) 부여신궁의 입지 (2) 부여신궁의 내부구조 

 

<그림 1> 부여신궁 도면(圖面)

출처: http://www.tjb.co.kr/sub0301/bodo/view/id/38789/version/1  
주: ‘1939년 일본제작’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9년 백제역사도시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이다. 부여신궁 

내부구조의 윤곽과 구성 시설의 명칭이 가장 잘 드러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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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여신궁의 내외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조선신궁

(1) 조선신궁의 사격․열격․진좌 (2) 조선신궁의 입지 및 내부구조

5) 조선신궁의 미비점 및 그의 대채․보완으로서의 부여신궁 조영

6) 부여신궁 조영공사의 현안으로서 고적보전지구 해제, 공사인력 수급, 목재 수급 및 공사

비용 조달

7) 부여신궁 조영공사의 경과 중의 지진제 및 광장터 공사

8) 부여신궁 조영공사의 여파로서 부동산 투기 발생

9) 부여신궁 조영공사의 중단

10) 부여중견청년훈련소 설치

11) 부여신궁 조영을 둘러싼 문화예술인의 근로보국과 문장보국

12) 부여신궁 조영 및 미영격멸 촉진을 위한 부여-조선신궁간 대역전경기

4. 요약 및 제언

1) 요약

 부여신궁 조영 공사를 핵심으로 하는 부여신도 건설은 본래 1939년부터 5개년간 공사로 계

획되었다. 부여신도 건설 과정은 1939년 6월 관폐대사 부여신궁 창립 인가, 1939년 8월 부

여신궁조영사무규정 발표, 1939년 10월 조선총독부의 부여신도 건설계획 공고, 1939년 10월 

이후 부여신도 공사 본격 진행, 1942년 1월 이후의 중단상태 등으로 요약된다. 

 일제는 신도(神道)를 바탕으로 한 내선일체와 황민화를 강조하던 중 일제 말기에 대동아공

영권 건설의 정신적 거점으로 부여신도를 건설하고, 부여신도의 핵심으로서 부여신궁을 조

영하고자 했다. 일제시기 일본에서 이세신궁이 있는 이세시 정도가 신도(神都)라고 할 수 있

고, 일본 이외엔 부여신도가 유일했다. 부여에서 현재까지 구전되는 바에 의하면, 일제는 부

여신도 건설이 완료되면, 도쿄(東京)의 부여천도(扶餘遷都)를 실현하여 부여신도를 ‘대동아

공영권의 수도’로 삼으려고 했다. 

 부여신도는 일종의 신궁도시(神宮都市)로서 일제 식민통치의 특이성의 산물이다. 현재, 부

여 시가지에는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 및 일제시대의 문화유적이 중첩되어 있는 가운

데, 특히 일제시대의 부여신도 건설 및 부여신궁 조영의 잔재(殘滓)가 압도적이어서, 백제고

도(百濟古都) 내지 역사도시 부여의 본질적 원형이 크게 훼손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부여신

도 건설은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의 근대적 보편성과 식민주의적 특수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전형적 사례이다. 

 2) 제언

 부여신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공간정책과 그의 실행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제는 식민공간 조선의 근대적 개조를 시도했는데, 이는 도시내

부구조 및 도시쳬계의 이원적 재구성으로 추진되었다. 도시내부구조(都市內部構造)의 재구성

은 조선시가지계획(朝鮮市街地計劃)에 의해서, 그리고 도시체계(都市體系)의 재구성은 대동아

공영권 차원의 국토계획(國土計劃)에 의해서 각각 추진되었다. 일제에 의한 식민공간 조선의 

근대적 개조 내역은 일제가 간행한 수백권의 조선지지서(朝鮮地誌書)들에서 구체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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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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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영토화 전략: 강원도 남부 폐광지역을 사례로

정학성*, 김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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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통치성, 신자유주의, 영토화, 폐광지역, 폐특법, 강원랜드

1989년 시행된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과 같이 국가의 기간산업적 성격을 갖는 다양한 산

업부문을 시장화하고 이를 시장경제와 효율의 논리로 합리화하며, 지역의 발전을 각 지방정

부의 기업가적 전략에 맡기려는 양상은 오늘날 우리가 신자유주의로 호명하는 정치경제적 

변화와 일견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탄광촌과 

국가의 관계가 석탄산업의 합리화로 인해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되었음을 가정하지는 않는

다. 대신, 미셸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 논의를 폐광지역의 쇠퇴와 그 이후의 변

화를 분석하는데 동원하고, 이를 통해 석탄산업의 합리화 이후 재영역화된 탄광지역과 국가

의 관계를 ‘신자유주의화’ 대신 ‘통치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나 ‘지역의 통치

화’를 권위적인 발전주의 국가로부터의 지역사회나 지방정부의 분리 또는 독립으로 이해하

기보다는, 탄광촌에 대한 국가정부의 통치체제가 탄광지역의 쇠퇴와 지역 재활성화에 대한 

요구와 투쟁에 직면하며 형성된 폐특법·강원랜드·자치담론 등의 복잡한 맥락과 관계성 속

에서 나타난 권력적 효과(결과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치성의 시선은 강원도 남부

의 탄광촌이 ‘죽어가고 있고 살려야 하는’ 대상으로 합리화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고, 탄

광촌 재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개발정책과 사업들의 정치지리적, 사회지

리적 동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권력이 개인에게 행사되며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를 권력을 

발생시키는 권력관계망의 주체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인도하는 전략·기술·합리성·지

식·담론의 체계와 배치(dispositif)를 푸코는 ‘통치성’이라고 부를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통치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란 공적인 영역에 시장논리를 적용하여 경쟁에 유리한 환경으로 

재편하고, 개인을 이러한 경쟁체제에 적합한 ‘스스로의 삶을 경영하는’ 기업가적 주체로 

인도해내는 일련의 ‘통치화 프로그램’ 또는 ‘통치화의 효과’로 이해될 수 있다

(Foucault, 2007; 2008). 통치의 프로그램은 통치 대상의 특수한 속성과 맥락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그것을 가시화하고 동원하는 절차, 요컨대 통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앎을 획득함

으로써, 그리고 통치 프로그램은 국가와 개인의 사이에 놓인 다양한 매개, 즉 시민사회와 

같은 ‘사회적인 것(the social)’ 또는 인구-환경 복합체와 같은 영역적 요소를 발명하고 동

원하며 더욱 정교한 통치를 시도한다(박주형, 2013). 이러한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통치화는 

단순히 시민 개인을 정치경제적 주체로 인도하려는 시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통

치화 과정은 책임과 윤리의 대상을 주체화의 핵심 기제로서 발명하며(서동진, 2011), 그것은 

‘자율과 책임’이 영역화된 집합적 주체의 형태를 지닐 수 있다. 

“모든 근대 국가들은 스스로의 영토를 복잡하고 중첩되는 정치 및 경제 구역으로 나누

고, 이 단위들 내에서 인구와 자원을 재배치하고, 이러한 지역들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규정을 만든다.”는 Vandergeest and Peluso(1995)의 주



- 38 -

장을 받아들인다면, 국가 사회-공간의 재구조화를 정교해지는 통치화 과정과 맞물려 이해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국가의 다양한 공간구획 담론, 기획, 실천은 국가적 경관을 변형

하기 위해 기획되는 의도적 전략인 동시에, 권력적 효과로서의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 프로

그램의 기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Wainwright & Robertson, 2003; Wang & Li, 2017). 따라

서 국가 체제 속에서 어떻게 영토가 계산되고 구획되는지, 그리고 그 영토의 내부에 어떠한 

주체상과 책임의 윤리가 투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해명한다면, 그것이 지닌 실천적 특징과 

정치적 합리성을 가시화하고 문제적인 것으로 새롭게 사유할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뿐더러, 

그러한 국가공간의 재영토화-재구조화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국가성(본고에서는 특히 신자유

주의적 전환) 또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강원도 폐광지역의 쇠퇴를 둘러싼 개발정치의 사례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통

치성과 영토화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네 가지의 분석 축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통

치를 위해서는 ‘통치가능한 공간’을 먼저 생산해야 한다는 Rose(1996)의 주장과 같이, 통

치화의 선제적 작업으로서 통치의 영역이 구획되고 가시화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강원도 폐

광지역의 경우, 이는 폐광지역의 정치적 투쟁이 국가정부에 의해 중재되며, 폐특법과 ‘폐

광지역 진흥지구’라는 예외적인 제도와 영역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드러난다. 둘째, 통치가

능한 대상으로서 주조된 ‘영역화된 지역’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적 주체로 변모해가는 과정

에 주목한다. 지역 재활성화에 대한 폐광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욕망이 국가정부의 책임론

과 맞물리며 형성되는 각종 기업가적 지역개발 거버넌스는 이를 잘 보여준다. 셋째, 통치의 

대상이 자기통치의 주체로 인도되는 과정을 합리화하는 자율성과 경영, 그리고 책임의 논리

를 영역화의 전략과 결부시켜 해명하고자 한다. 국가정부는 폐광지역의 쇠퇴를 국가주도의 

개발정책이나 직접적 지원을 통해 다루기보다는 강원랜드와 같은 간접적 거버넌스를 통해 

폐광지역이 자발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해 왔다. 이는 폐광지역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폐광지역

을 개발정책과 사업의 책임자로 재생산했으며 국가정부는 경영과 감사의 논리를 동원해 각

종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실패를 철저하게 평가했다. 넷째, 통치화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경쟁적·갈등적 주체와 환경에 주목한다. 협력적 관계맺음을 통해 국가를 대상으로 더 강력

한 행위성을 획득함으로써 지역의 쇠퇴를 공식화하고 특혜적 법제도를 획득할 수 있었던 폐

광지역의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들이, 폐특법 제정과 강원랜드 건립 이후 그 이윤의 수취와 

분배, 그리고 개발사업의 실패를 둘러싸고 지역-강원랜드-지역 간의 복잡한 경쟁적 갈등관

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를 포착할 수 있다.

폐광지역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새로운 행위성, 주체성은 신자유주의적 권력 관계나 프

로젝트를 주도하는 누군가로부터 주입되거나 강제된 결과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는 지역

사회의 생존권을 사이에 둔 지방과 국가 간의 영역정치의 제도화된 형태인 폐특법, 입지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탄광촌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개발 거버넌스의 구체화

된 형태인 강원랜드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시대적 요구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담론과 

실천이 발전국가 한국에서 전개되는 복잡한 맥락과 관계성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결과물이

었다. 폐광지역의 통치화 과정에서 변화되어 온 국가와 지방의 관계성에 대한 면밀한 고찰

이 결여된 채, 단순히 마을공동체나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미시적인 지역 재활성화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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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지역재생 정책만이 동원되는 것은 앞서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화라고 규명했던 통치

화 과정의 답습에 불과한 것이 된다. 폐광지역과 국가정부의 관계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드

러나는 통치화의 양상을 분석한 본 연구는 국가발전과 국민경제형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해 온 한국의 산업도시들이 쇠퇴의 위기에 직면하고 이의 극복을 추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게 될 국가정부와의 관계성 재편의 선행적 분석으로의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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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concerns, especially climate change resulted from global warming, have

increased in severity, ushering in demand for a new way forward that orients economies

toward sustainable paths. Green growth has been garnering increasing attention in this

regard as it is an alternative model that is able to accomplish both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t the same time.

The present research explores processes of green growth and industrial symbiosi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EEG). To be more

specific, the present research explores concepts central to EEG theory such as

path-dependence, -creation, and diversification,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and policy

considerations, vis-à-vis evolutionary processes related to green growth-oriented activity

of petrochemical firms in the Ulsan-Mipo National Industrial Complex (UMNIC).

Industrial symbiosis is of particular interest given its focus on resource sharing, which is

focal to green growth strategies.

After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with respect to EEG, industrial symbiosis, and

the petrochemical industry, the present research sets up three research questions (one

with multiple parts) deployed to examine multi-actor and multi-spatial evolutionary

processes of path development in the UMNIC, and to concurrently apply an EEG

perspective to industrial symbiosis considerations.

Data were acquired via an electronic questionnaire distribution that took place from

October 27, 2020 to November 16, 2020. Environmental-related technology specialists or

senior managers of the petrochemical firms in the UMNIC served as firm respondents.

The methodology deployed is primarily quantitative,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n-parametric Mann-Whitney U tests and Kendall’s Tau B tests. Data reliability is

assured via Chronbach’s Alpha.

Since the present research is still in progress, there are expected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petrochemical firms may have created new path with new knowledge supplied

through external networks. Second, new knowledge may be a trigger for path

diversification as it is combined with existing intra-firm resources. Third, becau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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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chemical industry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mature industry, the petrochemical

firms in the complex have technological lock-in, which in turn would makes them

somewhat dependent on the current industrial system.

In addition to the evolution of multiple means of path development, the present

research confirms that the formation of industrial symbiosis, much as with path

development processes described above, may be attributed to networks with other actors,

especially knowledge suppliers such as research institutions. While acknowledging that

government support is integral to their green growth-related efforts, firms nonetheless

related that inefficient government administration services would be the largest liability

to their green growth-oriented business activity. Institutional endowments, for example

rules and cultural norms, are acknowledged by firms as important to their green

growth-oriented, industrial symbiotic relationships and activity.

The present research attempts to bridge academic gaps in two senses. First, by paying

attention on firm evolution, this research tries to overcome a perceived limitation of

EEG, namely that descriptions of the major economic agents following a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ath are vague. One result, for example, is that inter-regional

industrial symbiosis is firm-centric, while extra-regional connections are more likely state

facilitated. Second, this research offers insight into green growth in Korea which can be

used to augment the majority of studies that overwhelmingly focus on the political

dimension. For example, given the environmental challenges of the times, results suggest

that firms may be contributing more toward green growth via green innovation

capability intensification, environment purification, environment education, and the

purchase of environmental-friendly raw materials, all of which transcend legal-based

supply chain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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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광역도시권의 스프롤 특성

 : 다차원적 스프롤 측정을 중심으로

류나영*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도시 스프롤, 다차원적 스프롤 측정, 광역도시권, 종합지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광역시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설정된 총 5개의 광역도시권

을 대상으로 시군구 스케일의 스프롤 측정을 통해 광역도시권 내에서 스프롤이 활발히 진행

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위치와 공간적 패턴을 확인하고자 한다. 광역도시권의 시

군구를 대상으로 한 스프롤 측정은 다차원적 측정 방법에 의하여 밀도(density), 복합토지이

용(land use mix), 중심성(centering), 가로접근성(street accessibility)의 네 가지 요인을 각각 

지수로 나타내고 이들을 통합한 종합지수로 산출될 수 있다(Ewing et al., 2002; 2003; Ewing

and Hamidi, 2014a; 2014b; Hamidi and Ewing, 2014). 각 지수는 평균 100, 표준편차는 25

가 되도록 표준화하였으며, 평균인 100보다 작은 값을 나타낼수록 스프롤이 보다 진행된 지

역으로, 100보다 큰 값을 나타낼수록 보다 압축적이고 조밀한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해

석된다. 이들 지수값을 지도화하여 공간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

시군구 수준에서 측정된 다차원적 스프롤은 전반적으로 스프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광역도시권의 전역적 스프롤 경향(류나영·신정엽, 2020)과 다르게 각 시군구의 개별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중심도시의 구·군은 압축적이고 조밀한 경향을 보

이는 반면 주변지역 시·군은 스프롤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은 밀도

지수에서만 나타났고(그림 1), 종합지수와 그 밖의 요인별 지수에서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밀도요인과 중심성요인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밀도지수가 높은 지역

은 주로 중심도시의 구와 인근의 시 지역인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고 동질적인 특

성을 지녀 지역내 밀도차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 중심성지수가 낮은 경향을 보이나, 해당 지

역 전체를 하나의 중심지로 간주할 수 있으며 압축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중심성

지수가 높은 지역은 주로 주변지역 시·군이며 이들은 대체로 면적이 넓고 지역내 밀도차가 

뚜렷이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밀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지수 역시 낮은 값을 보여, 대체로 

스프롤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로접근성지수는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및 

물류기지 건설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지역에서 특히 높은 값을 보이며 압축적 특성

을 드러내었다(그림 2).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요인별 지수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이 아닌 각각의 독특한 특성

을 보인 관계로, 이들 네 가지 요인(밀도, 복합, 중심성, 가로접근성)을 바탕으로 스프롤의 

유형별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광역도시권별로 나타

내었다(표 1). 중심도시 및 바로 인접한 주변지역에 주로 위치하여, 밀도와 복합지수가 공통

적으로 높으나 가로접근성이 높고(군집 1) 낮은(군집 2) 차이를 나타내는 지역, 중심성과 가

로접근성이 좋고 특화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상당수가 중심도시 외곽에 분포하는 지역(군

집 3), 주변지역에 입지하여 밀도가 낮고 도농통합 및 산업분산 기능을 하는 지역(군집 4)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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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광역도시권의 성격도 드러나는데, 군집 1과 2가 우세한 서

울권과 부산권은 밀도가 높고 산업 구조가 다양한 대도시적 성격이 강하며, 군집 1과 4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권과 대전권은 중심도시의 도시적 성격과 주변지역의 도농통합 

또는 특화된 기능의 이분화된 특성을 보인다. 대구권은 모든 군집 유형이 비슷한 비율로 나

타나며 광역도시권 내에서 스프롤의 여러 유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보다 세밀한 스케일에서 스프롤을 측정함으로써 광역도시권의 전역적 측정에서는 

탐지할 수 없었던 스프롤 진행 정도의 지역차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

으로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세분화된 도시계획 및 정책을 고안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표 1> 광역도시권별 군집 유형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합계
개
수 비율(%) 개

수 비율(%) 개
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권 24 40.68 21 35.59 11 18.64 3 5.08 59 100.00

부산권 9 37.50 8 33.33 7 29.17 0 0.00 24 100.00

대구권 4 25.00 4 25.00 3 18.75 5 31.25 16 100.00

광주권 6 50.00 0 0.00 0 0.00 6 50.00 12 100.00

대전권 7 53.85 0 0.00 2 15.38 4 30.77 13 100.00

합  계 50 40.32 33 26.61 23 18.55 18 14.52 124 100.00

<그림 1> 종합지수의 공간적 분포 <그림 2> 밀도지수의 공간적 분포

<그림 3> 중심성지수의 공간적 분포 <그림 4> 가로접근성지수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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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시의 교외 주택 지역은 센다이역을 중심으로 반경을 넓히며 확대되었다. 1950년대

부터 시작된 주택 단지 건설은 주로 구릉지를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일본은 단독주택을 선

호하기 때문에 교외 주거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후 주택을 마련하여 정착하는 경향이 있다.

주택을 마련하는 데 일정의 비용과 조건이 필요하므로, 주택 단지 입주자는 같은 시기에 비

슷한 연령대와 가족 구성이라는 인구구성의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의 단카이(団塊) 세대가 되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외 주택 단지는 연령 상승

에 따라 주택 단지 고령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구릉지에 형성된 주택 단지의 고

령화는 다양한 문제로 연결되는데, 센다이시의 일부 교외 주택 지역에서는 상업 시설이 마

련되지 않아, 생필품이나 신선식품의 구매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생활에 불편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센다이시의 교외 주택 지역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조성이 오래된 센다이역 반경 5km 지역의 피해가 많은 편이었다(센다이시재해대책본부,

2012). 같은 해 11월에 센다이시는 ‘센다이시 진재 부흥 계획(仙台市震災復興計画)’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한 시책을 발효하였다. 이 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시행할 도시 

계획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0만인 부흥 프로젝트, 생활과 지역의 재

생, 부흥 마치즈쿠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00만인 부흥 프로젝트 중 1번에 해당하는 

‘「쓰나미로부터 생명을 지킨다」 쓰나미 방재·거주지 재건 프로젝트’ 중 ‘안전한 거주지 확

보’에는 “부흥 공영주택(復興公営住宅, 재해 공영주택)의 정비”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부흥 공영주택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주택을 잃고, 자력으로는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가구

가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낮춘 시영주택을 의미한다(센다이시 홈페이

지). 2019년 기준 총 3,206호가 공급되었으며, 쓰나미로 인하여 주택이 파손되거나 주거지를 

잃은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었다.

센다이시의 교외 주거 지역은 고령화와 대지진 이후의 정책으로 인해 계속적인 변화를 겪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흥 공영주택이 건설된 다이하쿠구(太白區)의 모니와(茂庭) 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최근 교외 주택 지역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모니와 단지는 센다이역에서 약 12㎞ 서쪽에 위치하며, 자동차로 20분, 대중교통수단을 이

용하면 약 35∼45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다. 해안가로부터는 멀리 떨어진 고지대

에 개발된 주택 지구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있었으나, 쓰나미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던 

지역이다. 1982년부터 분양이 시작되었으므로, 최초 입주는 약 40년 전 정도가 된다. 1초메

(丁目)부터 5초메까지 5개의 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초메를 제외하면 단독주택 중심의 주

택 단지이다. 4초메에는 33층 규모의 1개 동 타워형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쇼핑센터, 시민 

센터, 초등학교, 지구대, 우체국 등이 설치되어 있다. 부흥 공영주택은 1초메의 간호학교 서

편에 조성되었고, 1개동으로 1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모니와는 비교적 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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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이(町内会)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나쓰마쓰리, 종합 방재 훈련 등이 해마다 꾸

준히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1회차 인터뷰 조사는 다이하쿠 구청에서 이루어졌으며, 필자를 포함하여 미야기(宮城) 교

육대학의 교수, 학부생 및 마치즈쿠리 관련 부서 담당자 5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다이하쿠구의 경우 주로 20∼30대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있음.

② 같은 구내라 하더라도 주택 단지에 따라 주민의 연령 구성이 매우 다름.

③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구내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현재 시점에서 재해로 인한 인구 

이동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판단함.

④ 조나이카이의 운영에 대해서는 주택 단지마다 다른 경향이 있음. 그 중 모니와 단

지는 비교적 운영이 잘 되는 곳임.

⑤ 주택 시장에서는 중고주택이 원활히 거래되지 않아 활용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⑥ 교외 주택 지역 중에서 상업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불편이 발생하는 곳이 있지

만, 이러한 지역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⑦ 교외 주택 지역에 빈집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조례가 최근에 마련되어 빈

집 및 빈 토지에 대한 행정적 조율이 가능해짐(기본적으로는 사유재산이므로 소유

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2회차 인터뷰 조사는 모니와 단지를 방문하여 조나이카이장의 참여로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조나이카이 관련

- 총 8개이며, 원래 7개였으나 부흥 주택이 들어서면서 추가되어 8개가 됨.

- 조나이카이의 운영에 대해서는 4초메의 타워형 아파트의 경우 가입율이 절반도 되

지 않아 낮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지구에서는 가입율이 높은 편임. 지금은 70대 이

상의 주민(단카이 세대)이 중심이 되어 축제 및 방재 훈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젊은층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어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음.

- 부흥 주택 입주자들은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있었던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지만 조나이카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부흥 주택 입주자들은 젊은 사람도 여럿 있지만,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많음.

- 단독주택 중심의 단지이므로 주민들끼리의 얼굴을 맞대고 같이 생활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② 최근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빈 토지에 새로운 단독주택이 들어오

거나, 빈집이었던 타워형 아파트에 입주 세대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

③ 유아 및 청소년의 인구수가 급감함(전성기에 2000명을 넘던 초등학교는 2019년 기

준 학생이 281명이며, 새로 입학한 학생은 27명으로 감소하게 되었음).

1차 현지 조사를 통해 모니와 단지는 고령화 및 대지진 이후의 변화를 모두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택을 마련한 곳에 정주하는 경향은 모니와 단지 내에서도 고령화 현

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조나이카이 활동도 고령 인구가 중심이 되는 등 고령 인구

가 단지 운영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젊은 층의 새로운 유입은 적은 편이며, 유

입 세대 대부분은 부흥 공영주택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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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본 연구에서는 통계자료와 주택지도 등을 활용하여 모니와 단지의 인구 구조 및 주

거 환경의 공간적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모니와 단지를 방문

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부흥 공영주택 주민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시행

하여 주민 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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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ᆞ가리봉 지역의 공간 변화와 도시재생

안재섭*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구로공단(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도시재생, 로컬 거버넌스, 도시재생 전략

구로ㆍ가리봉 지역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 구로공단) 1ㆍ2ㆍ3단지가 입지해 있는 곳으

로 공단과 접해 있는 배후지역이다. 이 지역은 공단이 조성된 이후 노동자들의 유입에 따라 

주거 공간으로 발달해 왔으며, 공단의 변화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던 곳이다. 1970

년대부터 구로ㆍ가리봉 지역에는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저급 임대 주택(일명 쪽방)이 

무질서하게 형성되었다. 공업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공간적 이미지는 공장 노동자들의 일

상생활과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하면서 재생산되어 왔기 때문에 도시의 주변부를 대표하는 

열악한 주거공간으로 낙인된 공간이 되었다.

구로공단이 디지털 산업단지로의 변화가 되면서 노동 집약적 제조업체가 이전함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들 또한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공단 주변의 저급한 임대 주택은 새롭게 탈바

꿈되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쇠퇴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동포들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

었고, 이들은 구로ㆍ가리봉 지역을 집단 거주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이후 중국동포가 구로ㆍ가리봉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되었던 이유는 

구로공단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단 주변 지역의 임대 주택이 공동화된 상황에서 중국동

포들이 새로운 점유자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지역의 편리한 교통조건과 일용직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도 이들이 집단적으로 유입하게 된 이유이다.

구로ㆍ가리봉 지역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대규모 도시 

재개발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부

동산 경기 침체 등 제반 여건 및 환경의 악화로 2014년에  재정비 촉진지구에 완전 해제되

었다. 이후 이 지역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시 재생과 관련한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

다. 구로ㆍ가리봉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 환경이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노후화 되어 

있다는 점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경제적ㆍ사회적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중국동포의 밀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구로ㆍ가리봉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재생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중점적 추진 재생 전략은 ‘공동체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문화

경제 재생’이다. 이 지역의 구체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는 ‘디지털 산업단지와 연계한 물리ㆍ

사회ㆍ경제적 통합 재생’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첫째, 집수리 등을 통한 

주거환경 재생, 둘째,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셋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한 앵

커시설 설치, 넷째, 지역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공동체를 육성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로ㆍ가리봉 지역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로컬 거버넌스는 현장 기반의 가리봉 도시재생지

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관련 지원센터, 지역자원 및 단체 등 지원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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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ㆍ가리봉 지역의 주민협의체는 주민의견을 결집하고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주

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공과 지역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도 있다. 특히 주민 분포가 원주민과 중국동포 등을 포함해 

이질적인 측면이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동포들의 참여가 적극적이

지 않다는 점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재생의 성공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

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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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ar Automata를 이용한 제주도 스프롤 예측

정고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주요어 : Cellular Automata, 토지피복변화예측, 네이버후드, 스프롤예측, 제주도

1. 서론

도시 스프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대체로 도시의 과도한 외연적 확산과 저밀개발을 

공통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엄현태 우명제, 2015). 이러한 스프롤의 주된 특징으로는 낮은 

주거밀도, 새로운 개발에 따른 무제한적 도시 외부 확장, 비지적 개발(leapfrog

development) 등이 있으며, 간혹 비계획적, 비정형화된 도시 공간구조를 의미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낼 때 ‘난개발’의 개념과 함께 사용된다(임수진, 김감영, 2016). 도시 스프롤

(Urban Sprawl)은 도시구조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예측하는 것은 국

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국내연구의 경우 도시스프롤의 측정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도시 스프롤의 확산을 예측하는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미래 토지피복을 예측하여 스프롤이 어떻게 확

장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Cellular Automata를 이용하여 미래 토지피복을 

예측하고, 토지피복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최적의 네이버후드(Neighborhood)를 찾고

자 네이버후드 테스트 모델(ARD)를 적용하였다. 이후 예측한 토지피복도를 사용하여 2009

년부터 2029년사이의 스프를확산을 측정하고 이를 유형별로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CA(Cellular Automata)는 개별 시간 단계에 대한 도시 확장 모델링을 위한 래스터기반 

시뮬레이션으로 도시패턴과 도시 확장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하기에 적합하여(Lagarias, A,

2012; M. Roodposhti etal, 2020), 기존의 도시성장 및 스프롤연구에서도 CA를 주로 사용하

였다(윤정미 외, 2008; 김호용, 2016; PM. Torrens, 2006). 본연구에서는 도시스프롤(Urban

sprawl)의 확산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에 적합한 CA모델을 사용하였다.

제주도는 관광중심도시이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 전국통계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

나고 이는 토지가 저렴한 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면서 미개발 지역 

및 관리지역이 민간에 의해 손쉽게 개발됨에 따라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이성호, 2017).

실제로 토지피복 범주별 변화를 확인해보면, 전체면적에 대한 도시의 면적은 1999년에 

5.20%에서 2019년 10.67%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시기별 변수를 구

축하고 네이버후드 테스트 모델(ARD)을 이용하여 모델에 적합한 네이버후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네이버후드와 2009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9년을 예측하고, 정확도를 검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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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의 토지피복지도를 에측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09년과 2019년, 2019년에서 

2029년의 사이의 스프롤을 측정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토지피복 예측에 사용한 데이터로는 토지피복도, 경사도(Slope), 인구, 지가, 도로망, 보전

지구가 있다. 토지피복도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대분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도시지역

(Urban)와 비도시지역(Nonurban)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으며, 도시의 과추정 방지를 위하여 

제주도 본토를 제외한 섬들은 모두 연구지역에서 제외하였다. 경사도의 경우 국토지리정보

원에서 제공되는 DEM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인구는 리단위의 인구자료를 사용하여 제

작하였다. 지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데이터를 지오코딩하여 리단위 평균값을 사용하였

다. 도로망의 경우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도로중심선을 사용하여 Euclidea Distance를 

계산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도시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보전지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설정된 제주도에만 있는 용도지역지구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

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세 가지로 등급별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행

위를 제한하는 생태계보전지구만을 사용하였다.

토지피복예측 모델은 Cellular Automata기반의 모델인 SIMLANDER(SIMulation of LAnd

use changE using R, Hewitt, R etal, 2013)를 기본 틀로 사용하여 본 연구의 맞게 일부 수

정하였다. 이 모델은 R기반의 모델로서 모델의 적용 및 수정이 자유롭다. CA기반의 모델은 

각 변수를 통해 전환잠재력(Transition Potential,TTP)을 계산하여 가장 높은 값부터 

demand(도시로 변하는 셀 수)만큼 도시로 변환을 시킨다. 시간 t에서 셀ij의 전환잠재력

(Transition Potential)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여기서 A는 접근성(Accessibility)으로 교통의 영향을 고려하고자 도로망을 사용하였으며,

S는 적합성(Suitability)으로 물리학적 및 사회학적 영향을 고려하고자 인구, 지가, 경사도를 

사용하였다. N은 Neighborhood effect로 인접 셀의 영향을 고려하고자 네이버후드 테스트 

모델을 통하여 산출된 네이버후드 매트릭스를 적용하였다. Hewitt et al(2014)에 따르면 완

전히 결정론적 모델은 인간활동의 총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V라는 무작위성(Randomness)을 추가하여 TTP를 계산한다. Z는 개발계획특성(Zoning)으로 

입법에 따른 개발계획을 제한한 변수로서 보전지구를 적용한다.

이 중 네이버후드(Neighborhood)는 토지피복예측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서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적합한 네이버후드를 찾는 시뮬레이션을 하였으며, M.

Roodposhti etal(2020)에 의해 개발된 ARD(Automatic Rule Detection)를 이용하였다. 네이버

후드 매트릭스의 사이즈와 규칙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랜덤으로 네이버후드를 생성하고 이를 

토지피복예측모델(SIMLANDER)에 적용하여 각각의 네이버후드 매트릭스에 따른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네이버후드 매트릭스를 선정하여 본 모델

에 적용하였다.

demand는 도시로 할당 될 셀수를 말하는데, 토지피복도의 도시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

으며, 2029년의 미래예측과정에서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연간변화율을 적용하여 

demand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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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롤을 측정하는 방법은 토지이용 구성 및 변화, 인구 및 고용 밀도의 특징과 변화, 지

가 분포를 보는 방법 등(신정엽, 김진영, 2012) 다양하나 본 연구와 관련된 도시 스프롤은 

공간구조측면에서의 접근방법이며, 도시의 확산형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기존의 연

구에서 이러한 스프롤에 공간적 접근은 경관지수 등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공간상에서 스프롤의 형태를 확인하고,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단일 

시점에 대한 공간적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둘 이상의 시점에서의 변화를 보고자 

LEI(Landscape Expansion Index)를 사용하였다(Liu, Xiaoping, 2010). LEI는 두 시점 사이에

서 새롭게 성장한 도시패치(patch)를 이용하여 분석하며 아래와 같다.

LEI 

×

Ao는 새로운 도시 패치와 기존의 도시 패치 사이의 경계 길이이고, P는 새로운 도시 패

치의 둘레이다. LEI지수의 값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LEI가 0이면 비지

적개발(Leapfrog), LEI가 50이상이면 충진개발(infilling development), LEI가 0에서 50사이면 

외연적확산(Edge-expansion)으로 구분하였다.

3. 연구결과

2009년의 변수를 이용하여 2019년의 도시지역을 예측한 후, 실제 2019년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AUC 0.78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AUC는 에러 매트릭스를 

생성하여 TP(True Positive)의 비율과 TN(True Negative)의 비율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2019년의 토지피복도와 변수를 사용하여 2029년을 예측하였다. 제주도 전체

면적에 대한 도시의 면적은 2009년에 5.74%, 2019년에는 10.67%였으며, 예측한 토지피복도

에서 2029년의 도시면적은 13.86%으로 나타났으며 그림1과 같다 .

공간상의 스프롤의 확산을 측정하고자,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에 새롭게 성장한 도시에 

대하여 LEI를 계산하고 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어서 유형을 확인하였다(표1).

<그림 1> 스프롤 변화

2009년~2019년(좌), 2019년~2029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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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9 2019-2029
Total 100.0 100.0
Infilling 11.3 61.0
Leapfrog 40.5 7.5
Edge-expansion 48.1 31.5
Jeju-si 56.7 56.6
Infilling 6.5 34.7
Leapfrog 22.3 4.7
Edge-expansion 27.9 17.2
Seogwipo-si 43.3 43.4
Infilling 4.8 26.3
Leapfrog 18.2 2.8
Edge-expansion 20.3 14.3

<표 1> 유형별 스프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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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무술림 상업집적지의 변화

최주진* 류주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주대학교)

주요어 : 이태원, 무슬림, 에스닉, 상업집적지  

세계화속에서 세계 주요도시의 경관에서 에스닉(이국적인) 집적지가 필연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에스닉 집적지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이태원

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이희수 외(2008)의 서울 이태원동 일대의 이슬람 타운화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의 2006년 조사 결과와 본 연구의 2019년도 현지 조사를 비교해 

13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태원 무슬림 집적지는 무슬림이라는 종교적 카테고리로 묶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

프가니스탄 등의 여러 무슬림국가에서 유입된 외국인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들은 한때 매

춘여성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거주하다 떠나 수요가 없어 임대료가 낮아진 자취방을 차

지하며 이태원 일대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80년대부터 시작된 국내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

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 때문에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특히 무슬림 노

동자들이 근로지와 가깝고, 사원과도 접근성이 좋은 이태원 일대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로 무슬림 노동자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같은 시간대에 미군은 9.11테러와 성매매특

별단속법 등의 발효로 인해 이태원에서의 유흥활동이 제한되어 활동공간을 옮겨가게 된다.

2006년과 2019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무슬림이 운영하거나 무슬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매장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한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매장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이태원동 자체의 임대료 문제와 맞물려 비어있는 상가가 10배 이상 증

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태원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파키스탄인 무슬림 점주는 

과거와 비교해 무슬림들이 운영하는 상점은 그대로거나 늘어난 것에 비해 고객 유치에 실패

하거나 상승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이태원을 떠나는 추세라

고 밝혔다. 실제로 이태원의 조사지역 거리에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여행사, 통

신사, 음식점 등이 운영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무슬림 대상의 환전소,

할랄음식점 등도 자리잡고 있었다. 2006년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의 점유율은 이화시장 길에서 13%에서 44%, 소방서길 6%에서 25%, 사원가는 길이 

16%에서 73%, 사원에서 한남동으로 연결되는 길이 4%에서 58%로 대폭 증가했으며, 조사지

역 전체의 비율도 10%에서 49%로 증가했다.

한편 업종별 변화 추세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업종별 점포수는 금융, 마트, 서비스, 세탁

소, 숙박, 술집, 운송, 의료, 잡화, 종교, 교육, 기타 업종 등이 감소했고, 특히 금융, 마트, 세

탁소, 숙박, 종교, 기타 업종은 큰 감소폭을 보였다. 감소한 업종 내에서도 한인대상 점포와 

무슬림 점포의 비율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 금융은 총 22개 점포에서 3개로 감소한 반면 

2006년 22개의 한인대상 점포에서 2019년 3개의 무슬림 대상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은 2006년 한인대상 30곳, 무슬림 대상 11곳에서 2019년 한인대상 18곳,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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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대상 24곳으로 변화하여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의 비율이 증가했다. 또 빈상가의 

큰 증가폭도 눈에 띄는데, 2006년 조사 당시 4곳에 불과하던 빈 상가는 2019년 47곳으로 증

가하며 조사지역의 상업 밀집지역이 과거에 비해 전체적인 양적으로 쇠퇴해가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태원동 일대의 무슬림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인 운영 업체가 적응

에 실패하고 떠난 자리에 무슬림 상업 업체가 들어서면서, 기존 미군과 공생하던 기지촌 이

태원이 무슬림 집적지로 새로운 문화적 경관을 지닌 공간으로 재탄생 하게 된 것이다.

한국인 주민들과 상인들은 여러 폭력사건을 일삼던 미군이 줄어들고 이태원 거주 무슬림

들이 들어서며 거리의 분위기가 비교적 안전해진 것을 장점이라고 했지만, 그들과 소통의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한국어를 쓴다거나 문화적인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국내법을 지키려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많은 갈등이 있음을 말했다. 이태원의 무

슬림 집적지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은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황금만능주의에 염증을 

느껴 최대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국인의 시선과 차별 등을 피

해 장소를 무슬림 타운화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에스닉 집적지의 성장 과정으로 인해 기존 

정주민과 에스닉 집단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태원의 무슬림 집적지 경우에도 

주요한 갈등의 원인은 상권의 경쟁과 두 집단 간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 2008년 

연구에 비해 2019년 동일한 조사 구역에서 무슬림 상점의 비율이 10%에서 49%로 크게 증

가했고, 이는 비어있는 상가가 증가했음에도 무슬림 상점가는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는 이태원 지역의 여러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임대료 상승)이 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자리

를 잡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상가도 증가하지만 내부에서 외국인 그 중에서도 무슬림을 대

상으로 하는 상가의 비율은 증가해오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태원의 무슬림 집적지는 꾸준히 

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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